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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7번째한라장사등극

최성환(왼쪽)선수가지난7일강원도횡성체육관에서열린한라급 장사결정전에서이

영호(부산갈매기)를배지기로제압하고있다. <영암군청제공>

설날대회이어올 2관왕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 사진)이 한

라급에서7번째꽃가마를탔다.

최성환은 지난 7일 강원도 횡성체육관

에서 열린 한라급 (105kg 이하) 장사 결

정전(5전 3승제)에서 이영호(부산갈매

기)를 3-2로제압했다.

최성환은 2월설날대회우승에이어올

해2관왕에오르며7번째한라장사타이틀

을차지했다.

최성환은 햄스트링 부상에도 불구하고,

특유의시원시원한스타일의공격과노련한

경기운영으로체급최강자임을입증했다.

준결승에서이승욱(구미시청)을 2-0으

로돌려세우고결승에오른최성환은이영

호를상대로주특기인들배지기기술로첫

판을가져오며기선을잡았다.

그러나이영호가노련미를앞세워둘째

판과셋째판을모두밀어치기로이겨 2-1

로전세를뒤집었다.

하지만기술과패기에서우위를보인최

성환이거센반격으로다시승부의흐름을

가져왔다.

최성환은넷째판에서배지기로이영호

를 모래판 위에 눕혀 승부의 균형을 맞췄

고, 여세를몰아마지막판도잡채기기술

을성공, 접전승리를완성했다.

최성환은 샅바 잡는 기술이 아직 부족

하다. 다른 선수에게 샅바를 빼앗기지 않

고 경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있는선수가되고싶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 연합뉴스

광주김옥금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은메달도쿄패럴림픽출전권도획득

광주시청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양궁

팀김옥금(W1 사진맨왼쪽)선수가두

마리토끼를잡았다.

김옥금선수는지난 8일네덜란드스

헤르토헨보스에열리고있는 2019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2020도쿄패럴림픽출전권까

지손에넣었다.

김옥금선수는국내여자컴파운드W

1 종목에서독보적기량을보유한것으

로평가받는다.그는이번은메달획득으

로 지난 2016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 두

번째패럴림픽출전에서금메달한을풀

수있는기회를잡게됐다.

또광주시청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양

궁팀의리커브W2 김란숙조장문, 컴파

운드W2정진영선수도메달획득과패럴

림픽출전권획득을위해선전하고있다.

서용규광주시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

장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선수권대회

에서 값진 은메달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김옥금선수에게축하와함께나

머지선수들도선전해모두목표를달성

하기를바란다고응원했다.

한편2019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는 오늘 10일(한국시간)까지 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서열린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순천시청장인성(맨왼쪽)이2019춘계실업정구연맹전에서금메달을획득한후입상

한같은팀선수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 <전남체육회제공>

순천시청정구장인성

춘계실업연맹전우승

순천시청 장인성(31)이 2019 춘계실

업정구연맹전에서 입단 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인성은 최근 경남 창녕 공설정구장

에서 폐막한 2019 춘계실업정구연맹전

님자 개인단식 결승전에서 순창군청 오

승규(32)를 4-2로꺾고1위에올랐다.

고흥출신으로순천대를졸업하고 8년

간 인천시체육회에 몸담았던 장인성은

올해고향인순천시청에입단했다.그는

이번에고향팀에첫금메달을안기며부

활의신호탄을쐈다.

김백수순천시청감독은 장인성선수는

30세가넘었음에도불구하고체력이좋고

포핸드스트로크가여전히강점인선수라

며 노련함을바탕으로순천시청정구의부

활을이끌어나갈것이라고말했다.

한편,지난 5월문경에서열린제97회

동아일보기전국정구대회에서순천시청

을 2년 만에 전국 4강 무대에 올려놓은

이하늘(25)은NH농협의나다솜(24)과

개인혼합복식에서호흡을맞춰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